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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요 내용 

다우 지수, 1년만에 1

만선 돌파 `감격` 

뉴욕증시에서 다우 지수가 14일(현지시간) 1년만에 1만선을 회복했음.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한 인텔과 JP모간체이스가 `1만선` 탈환에 앞

장섰음. 다우 지수는 144.80포인트(1.47%) 상승한 1만15.86을, 나스닥 

지수는 32.34포인트(1.51%) 오른 2172.23을, S&P 500 지수는 18.83

포인트(1.75%) 상승한 1092.02를 각각 기록했음. 기술업종 대표주인 

인텔의 실적호재가 큰 호재로 작용했음. 인텔의 3분기(6~8월)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고, 특히 4분기 매출 전망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

돌아 투자자들이 크게 반겼음. 은행주 가운데 처음으로 실적을 발표한 

JP모간체이스도 이날 반등의 주역이었음. JP모간체이스의 3분기 순이익

은 전년대비 급증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애널리스트 전망치도 크게 

웃돌았음. 경제지표도 예상보다 좋았음. 9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1.5% 

감소했지만 예상치(-2.1%)보다는 작았음. 특히 변동성이 큰 자동차 판

매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예상보다 높은 0.5%의 증가세를 기록했음. 이

에 따라 투자자들은 9월 소매판매를 호재로 인식했음> 

`인텔 효과`로 기술주 

강세 
다우 지수 구성종목이자 세계 최대 반도체칩 메이커인 인텔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선사하며 시장 강세를 이끌었음.  칩메이커의 실적이 기술

업종의 선도지표로 여겨지고 있는 까닭에 인텔의 실적개건은 기술주 전

반에 큰 호재로 작용했음. 인텔이 전날 장막감 직후 공개한 3분기 순이

익과 매출은 전년비 감소세를 보였지만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았음. 특

히 인텔은 4분기 매출이 최대 10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제시해 투자자

들이 크게 반기고 있음. 이는 시장의 예상치를 10억달러나 웃도는 수치

임. 인텔의 경쟁사인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도 하루 앞

으로 다가온 실적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나타냈음. 또 미국의 

9월 인터넷 검색엔진 시장에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점유율이 상승

한 반면 야후는 감소했음. 이 영향으로 구글과 마이크로가 오름세를 보

였음. 

물가는 안정..수입물가 

상승률 `예상보다 낮아

` 

미 노동부가 발표한 미국의 9월 수입물가가 전월비 0.1% 상승했음. 미

국의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점이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증가폭은 전월 

1.6%(수정치)은 물론이고 시장의 전망치도 밑돌았음. 블룸버그통신의 

조사로는 당초 9월 수입물가가 0.2% 증가한 것으로 예상됐음. 수입 원

유가격이 하락한 점이 영향을 미쳤음. 딘 마키 바클레이즈 캐피탈 이코

노미스트는 "달러약세가 수입물가를 올렸다"고 평가했음. 그러나 디스인

플레이션(물가변동률이 플러스를 보이고 있지만 상승률이 감소하는 현

상)이 지속돼 인플레에 대한 연준의 우려를 덜어주고 있다는 설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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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약세로 유가 반

등..금값은 주춤  
미 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최근 1년래 최고 수준인 배럴당 

75달러선까지 상승했음. 이 영향으로 셰브론과 엑손모빌 등 에너지 전

반이 오름세를 기록했음. 중국의 9월 수출감소폭이 예상보다 작았던 점

도 원유시장에선 호재가 됐음. 달러화 약세로 구리값도 상승해 구리 생

산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이 오름세를 기록했음. 그러나 금값은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 가격부담으로 소폭 밀렸음. 이 영향으로 금

광주의 모멘텀은 둔화됐음. 다만, JP모간체이스의 존 브리지즈 애널리스

트는 "미 달러화가 1~2년간 약세를 보이며 금값을 올릴 것"이라며 바

릭골드와 골드코프의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상향 조정했음. 

금값, 가격부담으로 약

세 전환 

금값이 14일(현지시간) 달러약세를 호재로 장중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

웠지만, 가격부담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음. 뉴욕상품거래소(COMEX)

에서 금 10월물 가격은 낮 12시50분 현재 온스당 3달러(0.27%) 떨어

진 1062달러선을 나타내고 있음. 금 10월물 가격은 미 달러화가 14개

월래 최저치로 재차 밀린 영향으로 오전 한때 사상 최고가인 1070.20

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음. 그러나 올들어 금값이 20% 안팎 급등한데 

따른 부담감으로 금값이 장중 소폭 되밀렸음. 

美 경제전문 미디어그

룹 덩치키우기 경쟁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후퇴로 인해 미국 언론업계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전문 미디어그룹들이 덩치키우기 경쟁에 나섰음. 뉴욕에 

본사를 둔 톰슨로이터스는 14일(현지시간) 브레이킹뷰스닷컴에 인수 제

안을 했다고 밝혔음. 브레이킹뷰스는 자체 웹사이트와 뉴욕타임스 등 

주요 신문의 비즈니스면을 통해 경제 뉴스와 관련한 논평을 전하는 매

체임. 톰슨로이터스는 브레이킹뷰스의 이사회가 인수 제안을 받아 들였

으며, 주주들에 대한 설득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수 금액은 알려

지지 않았음. 톰슨로이터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논평 부문을 강화할 수 

있게 됐음. 브레이킹뷰스는 파이낸셜타임스(FT)의 렉스칼럼이나 월스트

리트저널(WSJ)의 허드온더스트리트 등과 경쟁할 것으로 보임. 캐나다 

정보제공업체 톰슨코퍼레이션과 영국 로이터통신이 합병해 지난해 출범

한 톰슨로이터스는 최근 잇단 M&A를 통해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톰슨로이터스는 앞서 지난 8월 틱데이터 서비스업체인 

바유테크놀러지스를 인수했음. 또 9월에는 유럽 홍보대행업체인 후긴그

룹을 사들였음. 블룸버그도 M&A를 통한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 금융위

기로 인해 월가를 주요 고객으로 삼았던 금융데이터 사업이 타격을 입

자 기자 확충을 통해 보도부문을 강화하고 있음. 블룸버그는 맥그로힐

로부터 80년 전통의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를 인수키로 했음. 비즈니

스위크는 지난 1929년 창간호에서 2주 후에 일어날 대공황을 예견한 

것으로도 유명함. 그러나 포천, 포브스 등과의 경쟁으로 인해 영향력은 

약화됐음. 아울러 경기후퇴로 따른 광고 매출 감소로 경영난을 겪어왔

음. 올들어 9월까지 비즈니스위크의 매출은 40.6% 줄었음. 이는 매거진 

산업 전반의 매출 감소폭 20.3%를 웃도는 수준임. 이에 따라 지난해 

4300만달러 적자에 이어 올해도 6000만달러 적자가 예상되고 있음.블

룸버그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수 가격은 약 500만달러이며, 비즈니스위

크의 채무를 떠안는 조건인 것으로 알려졌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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